
일본도 LNG 비축기능 강화 추진
세계 LNG 수요신장 예상 … 안정적 확보에 사용규제 해소 효과적

일본도 LNG(Liquefied Natural Gas)의 계절간 수급조절기능과 비축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2년 4월 가스사업의 제도개혁 기본정책인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했고, 일본 에너지

연구소의 조사보고를 받아 10월부터 종합에너지조사회 도시열에너지부회에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LNG는 유럽에서 천연가스 공급의 8%, 미국에서는 약 1%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발전용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신장이 예상돼 생산기지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기지인 LNG 터미널은 일본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저장능력에 대한 재기화가스의 지출능력이 높아 설비

가동률이 높은데 유럽에서는 지하 저장기능이 높아 LNG 수급조정과 비축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터

미널로의 제3자 액서스에 대해서도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은 장기계약의 단축화와 알제리나 러시아 등 생산국가가 가스 공급계약에 걸려 있는 전매금지를 내용

으로 하는 사용처 규제가 폐지된다면 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의 LNG 수요전망 (단위: 1000M/T, %)

구  분 2000 2010 증감률

프랑스 9.3 10-12 0.7-2.6

벨기에 3.1 3-3.5 -0.3-1.2

스페인 6.3 11-13 5.7-7.5

이태리 2.9 5-6 5.6-7.5

자료) Cedkigaz, World LNG Outlook 1999 

일본도 LNG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터미널과 제3자 액서스 문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시장이 도시별로 분산된 일본은 사용처 규제 해소가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일본은 지하저장능력이 미약해 LNG탱크의 수급조정․비축능력이 필요한데 제3자 액서스에 관한 교섭으로 

저장탱크 이용비가 크게 영향을 끼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가스 저장능력을 6주로 규정했으나 가정용 수요가를 포함해 완전 자유화됐고, 파이프라인과 지하 저

장고 시스템 용량의 보유와 할당이 가스 배급사업자의 스트랜딕드 코스트 처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LNG 구입계약 및 천연가스 공급계약 등이 스트랜딕드 코스트에 해당돼 자유화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적정평가와 회수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유럽․미국의 지하저장능력 비교 (단위: 억㎥, %)

구  분 시설 수 저장능력 소비량 저장비율

프랑스 15 108 430 25

벨기에 1 5 160 3

스페인 2 13 210 6

이태리 9 151 690 22

미  국 415 1,104 5,794 19

일  본 5 12 762 1.6

<Chemical Journal 2003/07/04>


